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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호강 통합물관리 시범사업으로
제1지천 무심천 수질 최대 56% 개선

  환경부(장관 한화진)는 올해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실시한 미호강 

통합물관리 시범사업으로 미호강 제1지천인 무심천의 유량이 증가하면서 

이 하천의 수질이 최대 56%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.

  환경부는 올해 3월 13일 충청북도 등 8개* 관계기관과 미호강의 유량확보, 

물환경 보전 등을 위한 ‘미호강 통합물관리 상생협약’을 체결하고, 이 협약의 

일환으로 대청댐과 농업용 저수지 5곳**의 운영을 개선하여 미호강의 수량을 

확보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했다.

    * 충청북도, 청주시, 증평군, 진천군, 괴산군, 음성군, 한국수자원공사, 한국농어촌공사

   ** 백곡저수지, 맹동저수지, 광혜저수지, 한계저수지, 삼기저수지

  시범사업 기간 중에 하루 총 17.9만톤의 댐 및 저수지 용수가 미호강 수질

개선을 위해 활용되었다. 이 물량 중 약 96%(하루 17.1만톤)는 미호강의 

제1지천인 무심천을 통해 공급됐다. 

  그 결과 무심천은 시범사업 기간 중 유량이 최대 2.7배 증가하고, 하천의 

수질 환경기준 대표항목인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(BOD) 기준으로 최대 56% 

개선*된 것으로 확인됐다. 다만 미호강의 유량 증가 및 수질개선 효과는 

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다.

    * BOD : 10.9mg/L(Ⅵ등급, 매우나쁨) → 4.8mg/L(Ⅲ등급, 보통)

 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미호강 

인근의 댐･저수지 운영개선, 신규 수원 확보 등 지속적으로 미호강의 환경을 

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.



붙임  미호강 통합물관리 시범사업 개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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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 임  미호강 통합물관리 시범사업 개요

□ 추진 배경

ㅇ 하천 수질-수량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에도 그간 하천 수질개선은

오염원 관리 위주로 수량을 활용한 수질개선에는 미흡

ㅇ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댐･저수지 운영을 하천 수질･수생태계까지

고려하고, 하천 수질관리를 수량관리까지 확대하는 패러다임 전환 필요

□ 미호강 유역 현황

ㅇ (수질) 최근 5년(’18~’22년) 평균 BOD(4.2ppm)와 T-P(0.110ppm) 모두 Ⅲ등급

→ 중권역 목표수질(BOD(3.0ppm)와 T-P(0.1mg/L) 모두 Ⅱ등급) 미달

ㅇ (수량) 관개기(4.16일~9.30일)에는 무심천(미호강 지천)으로 대청댐 농업

용수(43.2만톤/일)가 배분되어 있어 비교적 유량 풍부

- 비관개기에는 수량 부족으로 대청댐 환경개선용수 8만톤/일을 

무심천(미호강 지천)에 공급(’08년~, 수자원공사-청주시 계약)

□ 시범사업 주요내용

ㅇ (사업개요) 생･공･농업용수 공급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미호강 인근

댐･저수지 운영개선 및 용수활용으로 미호강 환경개선

ㅇ (사업기간) ’23.3.16일~4.15일

ㅇ (활용물량) 대청댐*(16.6만톤/일)･농업용 저수지 3개소**(1.2만톤/일)

총 17.9만톤/일

    * 대청댐 : 기존 환경개선용수 8만톤/일 + 추가 8.6만톤/일
   ** 계획량은 농업용 저수지 5개소(광혜･한계･삼기･백곡･맹동저수지) 총 6.6만톤/일이었으나, 

백곡･맹동저수지는 시범사업기간 동안 저수율이 기준저수율(80%) 미만으로 미방류

□ 향후계획

ㅇ 미호강 유역 환경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(’23.6월~)


